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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김영미
부산여자대학교 아동복지보육과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ren`s Learning 
Readiness Mediating Effects of Paren-Child Interactions and 

Parental Attitudes

Yeoung-Mi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Educare, Busan Women's Colleg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5차(2012년)부터 7차
(2014년)까지 3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480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5차년도 기준
으로 만 5세이다. 분석도구로는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
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온
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
비도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
비도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과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whether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mediated th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Data was used from the 5th (2012) to 7th (2014) Korean Children's Panel, and a total of 1,480 data se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ge of study participants was five years old. The Amos 23.0 program was
used as an analytical tool,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ath 
coefficient corresponding to the research question. First, it was expected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negatively affected the parent-child interactio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readiness. 
Second, it was assumed that parent-child interaction and the mother's warm parenting attitud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to children's readines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was partially mediated by a positive parenting attitude. The
current study supplies valuable data to establish the educational support and efficiency strategy for 
domestic childre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in preparing a plan to more
effectively provide educational support for domestic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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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여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습준비
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은 구조화된 교과과정 안에서 기
대하는 만큼의 학업성과를 얻기 어렵고 이후에도 지속적
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1]. 초등학
교 입학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적절히 적응
하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이어지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아동이 취학 전 시기부터 적절하게 학습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 학습에서 요구되는 기초지식
이나 태도, 기술 등의 습득 정도로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
학해서 초등교육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2]. 또한 아동의 행동과 인지발달 및 교실에서
의 적응에 관한 폭 넓은 개념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3]. 
학습준비도에 대한 초기 관점은 대체로 학업성취를 위한 
문제해결력과 인지적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
근에는 인지적 측면, 사회정서적 측면, 태도적 측면을 모
두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4, 5]. 학습준
비가 잘 되어 있는 아동은 또래나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
계를 형성하고 학업성취도 수준이 우수한 반면[6, 7] 학
습준비도가 낮은 아동은 지속적인 학업문제를 나타내고
[8] 또래 및 교사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9, 10]. 이처럼 
아동의 학습준비도는 초기학습에서의 성공이 이후의 학
습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아동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는 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의 학습준비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11].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대상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동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12]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경험을 간과하기 어렵다
[13]. 상호작용은 사전적 의미로 ‘둘이나 그 이상의 사물, 
현상이 작용하여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일’로 정의된
다. 이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14].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의식
주 해결과 정서적 유대감을 토대로 하는 친밀감이나 사
랑 등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람직한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영유아시기부터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밑바탕이 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15]. 부모가 
자녀와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은 자녀의 교육
에도 효과적이다[16].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아
동의 학습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13,17]에서도 어머니와 자녀가 보내는 양질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더불어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
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있다. 양육태도란 어휘 그대로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정의된다[18]. 부
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언어적, 사회적, 성격적, 
지적 측면 등의 다양한 영역을 발달시키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19].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
머니가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허용적이고 온정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창
의성을 높인다[20, 21]. 또한 부모가 자녀를 이해와 신뢰
를 바탕으로 돌보고 자녀의 자율적인 태도와 행동을 지
지하며 양육할 때 자녀는 스스로를 신뢰하며 강한 자신
감을 갖게 되고[22] 이렇게 건강한 내면을 가진 아동은 
학업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23]. 부모의 양육태
도가 이처럼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김지자, 김인
아와 안현미[11]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
정적이며 자율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방식으로 지각할수
록 아동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이
명란[21]은 만 4세와 5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
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한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학습능력을 낮추
는 반면 애정적 양육태도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
도,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느끼
는 것이 중요하다. 냉정함이나 무관심이 아닌 애정과 친
밀함으로 자신을 양육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자녀는 스스
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높아진다[20, 24]. 
즉 학업에 대한 준비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아동의 주도적인 학습력에 양육태도가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이명란[2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거나 자율적,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아동의 학습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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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학교생활 준
비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도미진과 김주
후[25]연구에서도 자녀를 따뜻하게 돌보고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학습능력을 높
이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
육 스트레스란 자녀 양육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에 불만족
스러워하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심리적 압박을 의미한
다[26].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받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
적된 일상적인 스트레스이다[2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
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학습준비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윤정순[28]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특히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에서 학습에 대한 기
대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학교준비수준이 높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준비도가 학교준비도의 큰 영
역을 차지하는 개념임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가 심할수록 자녀의 학습준비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
을 예측할 수 있다. 윤정순, 이미현, 이유미[29]의 연구에
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학습에 
관한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연희[30]의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
레스 중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이 만 5세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침
을 밝혀 부모가 됨으로써 경험하는 우울감이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보다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이면
에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기대가 존재한
다[31].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자녀의 학습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3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
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국내외의 
여러 연구[33, 34, 35]에서 입증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가족 

전반에 걸친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인 만
큼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36].

과거부터 주의 깊게 다루어져 왔던 부모의 양육 스트
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
요한 요인으로 소개되어 왔다.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면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고 잦은 처벌을 가
하며 온화함이 부족하게 되고 아동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37]. 또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자주 표출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37]. 문영경[38]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
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온정
적이고 반응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김정민과 한정원[3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
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자주 통제하려고 하며 온
정적인 모습을 적게 드러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
태도를 매개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준비에 이
르는 요인의 양상을 횡단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 단편적
인 면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아동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심
리적 요인과 태도적 요인, 행동적 요인 모두를 통합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다
음 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
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부모-자녀 상호
작용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그 다음 해의 아동
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체적으로 검증하고
자 하였다.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취학 
전 아동에게 학습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
요하다. 또한 아동의 학습은 이후 시기의 학습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에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태도가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국내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부모와 아동인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아동의 원
활한 학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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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Variable N %

Sex of 
child

Male 758 51.2

Mother's 
marital 
status

Single 2 0.1

First 
marriage 1449 98.3

Female 722 48.8
Digamy 14 0.9

Region

Seoul 
metropol
itan area

189 12.8
Bereavem

ent 2 0.1

Divorce 5 0.3

Gyeongin 466 31.5 Separation 2 0.1

Daejeon,
Chungch
eong-do, 
Gangwon

-do

207 14.0

Mother's 
final 

education

Below 
High 

School
430 29.3

College 
Graduate 405 27.6

Deagu,Gy
eongbuk 173 11.7

4-year 
University 
Graduate

562 38.3

Busan, 
Ullsan, 

Gueongn
am

261 17.6
Graduate 
School 71 4.8

Gwangju, 
Jeolla 184 12.4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학습준

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습준비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5.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

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6.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

비도 간의 관계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매개할 것인가?

연구문제 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
비도 간의 관계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
개할 것인가?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PSKC) 5차년도(2012년), 6차년도(2013년), 7차년도
(201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국내 아동
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등을 조사하는 패널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패널의 대상은 2008

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국내 2,078가구
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제외한 1,480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문의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이며 아동의 
연령은 5차년도(2012년)를 기준으로 만 5세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성 758명(51.2%), 여성 722명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권 189명
(12.8%), 경인권 466명(31.5%), 대전·충청·강원권 207명
(14.0%), 대구·경북권 173명(11.7%), 부산·울산·경남권 
261명(17.6%), 광주·전라권 184명(12.4%)인 것으로 나
타났다.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미혼 2명(0.1%), 초혼 
1,449명(98.3%), 재혼 14명(0.9%), 사별 2명(0.1%), 이
혼 5명(0.3%), 별거 2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 430명(29.3%), 전문대 졸업 
562명(27.6%), 4년제 졸업 562명(38.3%), 대학원 졸업 
71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Responsactients statistical characteristic

2.2 측정도구
2.2.1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40]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Likert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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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
록 구성되어 있고 총 11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
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
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1~55점이며 총점이 높을
수록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민과 한정원[3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
치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2.2.2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ECLS-K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에서 제작한 HEQ(Home Environment, 
Activities, Cognitive Stimulation) 중 부모-자녀 상호
작용을 묻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Likert 4점(1점: 
전혀 하지 않음~4점: 매일함)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10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4~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
하는 빈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최은정과 김은향[39]의 연
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2.2.3 온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과 권희경[42]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자녀 양육방식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이며 Likert 5점(1점: 전혀 그
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 6개 문항이다. 문항의 예시로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며 총점이 높
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김정민과 한정원[3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합치도 계
수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2.2.4 학습준비도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urphey와 

Burns[43]가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4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사회 정서 발달 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 
8문항, 의사소통 3문항,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5문항
으로 총 22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
고 문항의 예시로는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다’, ‘욕구, 필
요한 것, 생각들을 말로 표현한다’ 등이 있다. 점수의 범
위는 22~88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으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진화와 조인경[17]의 연구에
서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는 .74~.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서 발달 .75, 학습에 대한 태도 .86, 
의사소통 .85,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81, 전체 .93으
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
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
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 자료가 모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직접효과를 검
증하였고 개별 간접경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

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Table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변
인의 왜도 범위는 -1.32∼.39, 첨도 범위는 -.05∼3.11
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
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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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SE β t

Parenting 
stress

->Stress1 1.00 .86
->Stress2 .94 .02 .86 41.26***

->Stress3 1.09 .03 .90 42.87***

Parent-
child 

interaction

->Interaction1 1.00 .86

->Interaction2 .80 .03 .71 27.92***
->Interaction3 .91 .03 .78 30.24***

Affective 
parenting

->Affective 
parenting1 1.00 .90

->Affective 
parenting2 .74 .03 .77 30.24***

Learning 
readiness

->Social emotion 
development 1.00 .71

-> Attitude toward 
learning 1.27 .04 .87 30.55***

->Communication 1.38 .05 .82 29.19***

->Cognitive 
development & 

General knowledge
1.14 .04 .81 28.87***

***p <.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N=1480)

Path Parenting 
stress

Parent-child 
interaction

Affective 
parenting

Parenting stress 1
Parent-child interaction -.23*** 1

Affective parenting -.38*** .55*** 1

Learning readiness -.17*** .22*** .23***
***p <.001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Path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stress 2.74 .66 .07 -.05

Parent-child 
interaction 2.29 .51 .39 .24

Affective parenting 3.68 .53 -.07 .30

Learning readiness 3.53 .36 -.85 .88
 Social emotion 

development 3.48 .40 -.72 .62

 Attitude toward 
learning 3.48 .41 -.68 .15

Communication 3.60 .48 -.94 .44

 Cognitive 
development & 

General knowledge
3.64 .40 -1.32 3.11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r=-.23, p<.001), 온정적 양육태도(r=-.38, p<.001), 학
습준비도(r=-.17, p<.001)와 부적상관이 있고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온정적 양육태도(r=.55, p<.001), 학습준비
도(r=.22, p<.001)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정적 양육태도는 학습준비도(r=.23, p<.001)와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45]이 제안한 문항 
꾸러미(Item Parcel)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여
러 문항을 결합하여 측정변인을 제작하여 분석에 활용하
는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46]. 개별문항을 직접 활
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정규성 문제를 줄이고 측정변
인이 몇 문항의 평균이나 합으로 구성되므로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추정해야 할 모수가 감소하여 측정오차가 
감소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인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

태도 변인에 문항 꾸러미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각 변인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고정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한 후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각 문항의 순위
를 매겨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낮은 문항을 순
차적으로 묶는 방식을 적용하여 모든 문항 꾸러미가 잠
재변인에 대해 비슷한 요인 부하량을 지니도록 제작하였
다.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꾸러미는 3
개, 온정적 양육태도의 꾸러미는 2개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
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NFI,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NFI[47], TLI[48], 
CFI[49]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50]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
한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는 NFI=.975, 
TLI=.972, CFI=.979, RMSEA=.053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 부하량(표
준화 회귀계수)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는 .86~.90,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71~.86, 온정적 양
육태도는 .77~.90, 학습준비도는 .71~.87로 모든 요인 
부하량이 .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51] 12개의 측정변인
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한 측정모형이 자료에 타당
함을 확인하였다.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the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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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renting stress->Parent-child 
interaction -.29*** - -.29***

Parenting stress->Learning 
readiness -.07* -.12*** -.19**

Parenting stress->Affective 
parenting -.45*** - -.45***

Parent-child 
interaction->Learning readiness .17*** - .17***

Affective parenting->Learning 
readiness .15*** - .15***

*p <.05, **p <.01, ***p <.001

Path β SE Z

Parenting stress->Parent-child 
interaction->Learning readiness -.05 .00 -4.85***

Parenting stress>Affective 
parenting->Learning readiness -.07 .01 -4.11***

***p <.001

4.3 연구모형 검증
양육 스트레스가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

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하는 모형
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를 Table 5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는 1년차 변인, 부모-자녀 상
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는 2년차 변인, 학습준비도는 
3년차 변인이다.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
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β=-.29, p<.001), 학습준비
도(β=-.07, p<.05), 온정적 양육태도(β=-.45, p<.001)
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음 해의 부모-자녀 상호작
용 및 온정적 양육태도와 또 그 다음 해의 학습준비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β=.17, p<.001)과 온정적 양육태도(β=.15, p<.001)는 
학습준비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다음해의 학습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Table 5.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Fig 2. Path coefficient of the structural model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다음으로 개별 간접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
석결과, 1년차의 양육 스트레스는 2년차의 부모-자녀 상
호작용을 거쳐 3년차의 학습준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 p<.001). 또한 1년차의 
양육 스트레스는 2년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거쳐 3년차
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7, p<.001). 앞선 분석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준
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양
육 스트레스는 학습준비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 영
향 모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준비도 간의 관
계를 부분매개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Individual indirect path effect analysis

4. 논의

초등학교 취학 전에 있는 아동이 입학 이후에 적절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중요하다. 초등학교 생활 초
기에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이 나타나면 그 
이후의 시기에서도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기대하기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이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
동을 둔 국내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
스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정

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는 아동이 만 6세 때 어머니와 많은 상호작용을 했을
수록 이듬해인 만 7세 때의 학습준비도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
용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준비가 높아짐을 보고한 권소정
과 이강이[13]의 연구, 이진화와 조인경[17]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질의 시간은 
아동이 하는 행동의 허용성을 높여 스스로의 일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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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낼 수 있게 하므로[52] 자녀가 학습준비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과는 취학 
후 아동이 학습을 적절히 준비하는데 취학 전의 어머니
와 아동과의 원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습준비도
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6세 시기의 아동을 온정적으로 양육한 어머니의 태도
는 다음 해에 아동의 학습준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 이명란[21]의 연구, 다문
화 가정 아동의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도미진, 김주
후[25]의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 어머니의 따뜻한 자녀 
양육방식은 자녀의 언어적 능력과 지적 능력 향상에 도
움을 준다[19]. 자녀가 입학 무렵의 시기부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이 입학 이후의 학습준비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육방식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성
이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년도의 양육 스트레
스가 이듬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온정적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다음 해의 아동의 학습준
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악화시킴을 확인
한 연구[33, 34, 35],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온정적 양
육태도를 낮춤을 보고한 연구[38, 39],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부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30, 
31, 32]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
트레스는 1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를 낮추고 자녀를 친밀한 방식
으로 대하는 행동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
능하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 할 때 자녀의 또래관계
나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에 적절한 참여를 방해할 수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학습준
비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상호작용[33, 34, 
35]과 온정적 양육태도[38, 39] 및 학교준비도[28, 29, 
30]를 부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한 연구, 부모-자녀 상호

작용이 학습준비를 높일 수 있음을 규명한 연구[13, 17],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준비도[21, 25]의 촉진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21, 25]와 일치한다. 이는 첫 해에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해의 부
모와 자녀 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아이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며 이는 결국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 했을 때 학습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의 적절한 학습준비를 위해 어
머니와 자녀가 충분히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많은 시간
을 함께할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애정어린 양육방식이 
요구되고 또한 이른 시기부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학습준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규명된 만큼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를 위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
른 차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취학
이 얼마 남지 않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와 가깝게 지
내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아이를 애정 어린 훈육방
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반면 취학하기
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스
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자녀가 적절한 학습태도를 습득하도록 돕
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녀의 주 양육자
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관련 변인에 대해 
탐색한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연구로 단편적인 인과관계
만을 확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
여 아동의 학업준비에 이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 취학 전 아동의 학습준비도 향상을 위해 무엇보
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루는 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는 아동의 학습준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아동의 학습을 위해 아동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략이 아닌 아동의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 아동의 학업을 위한 교육적 지원과 대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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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연구에서 문제될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 및 

이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 차원
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종단 자료임에도 
비교적 많은 사례를 확보하였으나 이를 국내 전체의 어
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많은 표본을 활용하여 일반
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조사도 병행한다면 보다 심도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의 자녀 양육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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